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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부츠(J.L.Boots)는 1940년에  ｢한국의 악기와 한국음

악 소개(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 논문을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저널(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에 집필하여 한국의  음악을 세계

에 소개하였다.[1] 영어로 한국음악의 역사와 악기를 소

개한 서양인은 처음이었으며, 아직까지도 이 논문은 한

국음악계에 소개되지 않았고, 이번 연구를 통해서 부츠

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부츠는 1921년 3월에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세브란스 치

과과장직을 맡았고, 한국의 음악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 무기와 갑옷을 다룬 ｢Korean weapons and armor｣
[2] 논문도 집필하여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렸다.

이 논문에서는 부츠의 ｢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 논문을 통해서 서양

인 부츠가 본 한국의 음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Ⅱ. 서양인이 본 한국의 음악

  J.L.Boots[3]는 ｢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an 

Introduction to Korean Music｣을 집필하여 갑자기 도입

된 완전히 다른 유형의 서양음악으로 인해 전통음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경우 전통음악에 대한 가능한 모든 

지식을 수집하고 집대성하고 기록해야한다고 역설하여, 

본인이 보고 느끼고 조사 연구한 한국음악을 고조선부터 

삼국, 고려, 조선, 그리고 1939년까지 기록하였으며, 부

츠가 서술한 한국음악의 역사와 악기는 다음과 같다.

1) 삼국 이전

  부츠는 중국 측 자료들을 섭렵하여 한국의 삼국 이전 

음악을 중국의 유교와 연관시켰다. 부츠는 이미 삼국시

대 이전부터 중국 유교의 영향이 있어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국예악의 영향을 신라이후로 보고 

있으나, 부츠의 연구에서 삼국이전 음악에 중국 예악의 

영향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2) 삼국시대

  부츠는 고구려의 거문고, 백제의 횡적ㆍ막목ㆍ공후, 신

라의 대금ㆍ야금이 중요한 악기였으며 신라 때 경주의 

성덕대왕이 음악과 함께 했음을 성덕대왕신종의 명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통일신라시기의 중국의 예술은 

절정에 이르렀으나, 백성들은 그 반감으로 예술에 무관

심하게 되어 유교사원 음악 외에는 전해지지 않고, 오히

려 한국에서는 한국음악 안에 중국음악을 보존해옴으로

써 중국 예술의 진수를 한국음악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

였다. 특히 한국은 일본에 음악문화를 전수하여, 중국과 

일본사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3) 고려시대

  부츠는 고려 예종 때 송 휘종이 전해준 악기와 악보 

외에는 새로운 작곡도 없다고 하였으나, 한국음악사에서 

당악, 아악 외에 ｢청산별곡｣, ｢서경별곡｣ 등의 향악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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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미국인인 J.L.Boots(1894-1983)는 한국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1940년에 서양인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의 음악과 악기를 세계에 영어

로 소개하였다. 당시 급속하게 밀려오는 서양 음악의 소용돌이 속에 한국 전통음악의 중요성과 전승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부츠

는 이 논문이 서술했으며, 아직까지도 이 논문이 한국음악계에 소개된 적이 없어, 필자는 영어로 된 자료를 번역하고, 분석하여 

외부자인 서양인의 시각에서 쓰여진 한국의 음악과 악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서양인인 부츠의 한국음악에 대한 관

점과 현 한국음악계의 시각을 비교하여 관찰한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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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고 있어 부츠는 고려 때의 음악에 대해서는 조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츠는 또한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중인 교성승람｣을 통하여 옥피리 역사를 말하고 있

으므로, 한국음악계에 거론되지 않은 교성승람 사료를 

통한 옥피리 내용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조선과 일제강점기 시대

  부츠는 조선시대에는 한국음악이 상당히 발전하였다고 

하였다. 세종의 한글 창제, 용비어천가ㆍ정대업ㆍ보태평 

창악, 박연의 악기제작, 세조의 정대업ㆍ보태평 개편, 성

종의 악학궤범 편찬 등의 업적이 있었고, 남효온이 국

가 의례에 재즈 댄스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

였다. 1800년대의 명완벽은 아악의 전통을 고수하고, 

1900년대 초의 함화진에 의해 그나마 국악이 발전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부츠가 한국에 거주했던 시기인 일본식민지시대에는 

우리말 사용이 금지되고, 우리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

로 바꾸는 창씨개명을 해야 했고, 한국의 국가적인 제반

의식을 폐지됨으로써 음악계가 위축되고 악사들이 더 이

상 필요치 않게 된 시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음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음악인들이 전통음

악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하였다. 부츠

는 이렇게 보존된 한국음악을 보게 되어 기쁘며, 전통문

화를 보유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있다. 

5) 부츠가 본 한국의 악기

  부츠는 이왕직아악부의 카탈로그를 이용하여 한국의 

악기를 소개하고 있으며, 한국의 악기는 8가지의 재료 즉 

금속(金), 돌(石,) 비단(絲), 대나무(竹), 박(匏), 흙(土), 

가죽(革), 나무(木)의 분류가 있고, 타악기가 가장 많고, 

그다음 관악기, 그리고 현악기 순이라고 하였다. 악기 설

명에 관해서는 당시 이왕직아악부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

문에, 악기자체의 설명은 현재와 큰 차이점은 없으나 악

기의 사용 및 연대에 있어서는 부츠가 인용자료를 서술

하지도 않았고, 연도도 임의로 작성하였으므로, 부츠의 

악기설명자료는 신빙성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당시 한국의 악기를 영어로 소

개하려고 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Ⅲ. 결론

  부츠의 논문을 통하여 한국음악계가 미처 연구하지 못

하거나 음악사에 기술하지 못한 점들을 발견하였고, 부

츠를 통하여 서양인 파이오니아를 통한 외부자적 시각을 

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내부자인 한국 음악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검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사

료로써 발견되지 않은 부츠의 논문을 학계에 소개함으로

써 향후 부츠의 이론이 한국음악 학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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